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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아동출판문화상 수상 작가★ 

오카다 치아키 × 오카다 고 부부 공동 작품 

 

캄캄한 밤, 동물원의 동물들은 무엇을 할까요? 

아기 생쥐와 함께 하룻밤 모험을 떠나 보아요! 

 

일본 후지 사파리 파크를 작가가 직접 취재하며 

밤의 고요함과 동물들의 숨소리까지 생생하게 그린 그림책 
 

아기 생쥐가 밤 나들이를 나왔다가 엄마를 잃었어요. 엄마 냄새를 따라 도착한 곳은 

동물원이에요. 드넓은 동물원에서 아기 생쥐는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산케이 신문사상 

수상 작가 오카다 치아키가 남편 오카다 고와 함께 사파리를 직접 취재하며 한밤중 동물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린 그림책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난 뒤, 오직 동물들만 남은 

동물원의 풍경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쥐인 카피바라, 귀가 밝은 코끼리, 무리 생활을 하는 얼룩말 등 다양한 동물들의 

습성까지 세심하게 그려져 동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멋진 선물이 되어 줄 작품입니다. 

  



 
 

잃어버린 엄마를 찾으러 동물원에 들어간 아기 생쥐의 용감한 여정 

아기 생쥐는 엄마와 함께 먹이를 구하러 밖으로 나왔어요. 처음으로 먼 곳까지 나오니 아기 

생쥐는 신이 났어요. 동글동글 새빨간 산딸기도 신기하고, 처음 만난 개구리와 달팽이에게 

인사하느라 바빴죠. 그렇게 새로운 경험에 푹 빠져 있다가 아기 생쥐는 엄마가 사라진 것을 

깨달았어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자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동물원 울타리 너머에서 

엄마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아기 생쥐는 망설이지 않고 동물원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드넓은 동물원에서 아기 생쥐는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마구 생기는 시기에 많은 아이들이 낯선 장소에서 보호자를 

잃을 뻔한 경험을 합니다. 어린 독자들은 금세 아기 생쥐에게 몰입해서 아기 생쥐가 엄마를 

만났는지 궁금해하며 책장을 넘기게 될 거예요. 동물 중에서도 아주 작은 동물에 속하는 

생쥐는 어린아이를 대변하는 캐릭터이기도 하지요.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동물들에게 다가가 

엄마의 행방을 묻는 아기 생쥐의 모습이 당차게 펼쳐져 독자들에게 설렘을 주는 그림책입니다. 

 

해가 지면 펼쳐지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동물들만의 세계 

아기 생쥐가 들어간 동물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원과 조금 다른 풍경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가고 난 뒤 동물들만 남아 있기 때문이지요. 이 책에는 여러 동물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세심하게 담겨 있습니다. 엄마 캥거루는 아기 캥거루를 주머니 안에 품고 있고, 독립 생활을 

하는 호랑이가 덤불 속에 혼자 엎드려 있는 것과 달리, 무리 생활을 하는 얼룩말은 떼로 모여 

풀을 뜯느라 바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각기 다른 동물들의 행동을 비교해 보며 동물의 

습성을 이해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작품 속 동물원은 야생 동물을 야외에 풀어 놓고 운영하는 사파리입니다. 사람들은 차량 

안에서 동물을 관찰할 수 있지만, 아기 생쥐는 다르지요. 작가는 아기 생쥐를 통해 동물원에서 

겪지 못할 새롭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야생 동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기린의 머리 

위에 올라타 동물원을 내려다보게도 하지요. 동물에 대한 호기심이 번지기 시작하는 아이, 

동물원을 좋아하는 아이 모두에게 기분 좋은 선물이 될 작품입니다.  

 

부부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완성한 그림책 

『깊은 밤 동물원에서』는 오카다 고, 오카다 치아키 부부가 함께 만든 그림책으로, 국내에 

번역 출간된 부부 공동 작품은 『이제 곧 이제 곧』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양지』로 

산케이 아동출판문화상 산케이 신문사상을 받은 오카다 치아키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빨간 장갑』 등 국내에도 다수의 그림책이 소개되었고, 색연필로 인물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두 작가가 일본 ‘후지 사파리 파크’를 직접 취재하며 만들었습니다. 동물들의 

촉감까지 느껴질 만큼 묘사가 뛰어나고, 표정이나 동작도 실제 동물과 흡사한데, 그러면서 

동시에 동물을 향한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특히 아기 생쥐가 제일 처음과 

마지막에 만나는 캥거루와 기린은 한없이 온화하고 다정하게 그려지는데, 어두운 밤에 홀로 

남은 아기 생쥐의 불안감을 다독여 주려는 작가의 세심함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도 아기 생쥐의 시선으로 동물원 곳곳을 모험하는 재미를 느끼길 기대합니다. 

 1. 책 소개 



 

 
 

글 오카다 고 

일본 교토에서 태어나 미술 입시 학원에서 데생을 가르치며 집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내인 오카다 치아키와 『토끼와 하루짱』 『이제 곧 이제 곧』을 함께 펴냈고, 번역서로 『꿈의 문을 

열 때』를 펴냈습니다. 

 

그림 오카다 치아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세츠 모드 세미나’를 졸업했습니다. 볼로냐 국제 그림책 원화전에 입선했고, 

『양지』로 제66회 산케이 아동출판문화상 산케이 신문사상을 받았습니다. 그 외의 작품으로  『빨간 

장갑』 『엄마가 오는 길』 『톡톡톡 비 오는 소리』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등이 있습니다. 

 

옮김 유지은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고양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2022년 8월 8일, 세계 고양이의 날에 고양이 책방이자 갤러리인 ‘necoya 

books(내꼬야 북스)’를 열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옮긴 책으로  『우리 집 고양이』 『빨간 

장갑』 『개구리 책방』 『세계 고양이의 날』 등이 있습니다. 

 2. 작가 소개 


